미션 – 장르가 바뀌는 영화를 찍어라 / 안정현

S1 학교 책상 / 낮

책상에서 엎드려있는 원주 옆으로 지나가며 쪽지를 건넨 여학생 민주 (18,여)
고개를 드는 종호 (18, 남)
쪽지를 펴면 ‘옥상에서 기다릴게’

타이틀 – 로봇이지만 사랑만 있으면 상관없잖아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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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2 옥상 / 낮

옥상으로 올라온 종호
쪽지를 손에 쥐고 두리번 거리는 종호

옥상의 옥상 위에 걸터 앉아있는 민주를 발견하는 종호

	종호 – 거기서 뭐해

민주 종호를 한번 쳐다보고 옥상의 옥상에서 뛰어내린다
아이언맨 포즈로 착지하는 민주 (빠삭 뼛소리 난다)
종호 민주에게 다가간다

	종호 – 괜찮아 너? 방금 다리에서 소리났는-

민주 고개를 숙인 채 종호의 말 끊는다.

	민주 – 3학년 2반 박종호. 너 알고 있었지
	종호 – 뭐를?
	민주 – (고개 들며)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

민주 종호에게 주먹을 휘두른다 
종호 나가 떨어진다 종호 입술에서 피가 떨어진다

	종호 – 나한테 왜 그래?
민주 –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른다고?

민주 어퍼컷을 쎄게 치면 종호 고개가 팍 들리고 종호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종호 그대로 고개를 떨군다
종호 머리에서 뚝뚝 피가 떨어진다

종호 –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
민주 – 무슨 말이지?
종호 – 그냥 나랑 사귀기 싫다고 얘기하면 되잖아. 그냥 차지. 왜 이렇게 차는 거야

민주 헛웃음 치며 무릎을 꿇고 종호의 턱을 잡는다

	민주 –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고?
	종호 – 나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
	
일어서는 민주 뒷짐을 진다

민주 – 난 사실 먼 행성에서 파견된 휴먼인터페이스 로봇 MK220다. 인간들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인간을 관찰하는 것이 내 임무지.

황당한 표정의 종호

민주 –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했어. 근데 내가 너무 인간을 지난 얕본 거 같아. 내 정체를 아는 인간이 나타날 줄이야. 

Cut in – 종호의 쪽지를 읽는 민주
‘넌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’, ‘차가운 표정이 로봇 같지만 따뜻한 미소… ‘

민주 – 그래서 1년 동안 넌 날 하루도 빠짐없이 관찰해왔지. 보라는 칠판은 안 보고 나만 뚫어지게 보더라고.
	종호 – 그건 내가 산만해서
	민주 – 그래서 그렇게 나를 그려왔나?

Cut in 종호가 그린 민주 얼굴들

	종호 – 아니 그건 내가 사람 그리는 걸 좋아해서
	민주 – 그래서 나랑 눈이 많이 마주쳤다고? 
	종호 – 그건 그냥 우연히
민주 – 우연히 나랑 눈 마주친 게 892회라고 거짓말 치지마 인간! (종호의 목에 손날을 들이밀며) 
	
종호 눈 질끈 감으면

	민주 – (종호가 준 쪽지를 꺼내며) 이건 그냥 나를 더 가까이 관찰하기 위한 수작 아니야?

종호 고개를 숙인다
민주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으며 돌아선다
종호 무릎 근처로 떨어지는 쪽지

민주 – 역시 인간은 나약해

종호 일어난다. 안경을 벗으며 일어나는 종호

	민주 – 앉아

종호 안경과 자켓을 내려놓고 옷 소매를 걷는다
다가가는 민주 

	민주 – 앉으라고 했을 텐데!

민주 종호에게 달려가 오른손으로 주먹을 날린다 (배트맨vs슈퍼맨 장면)
왼팔 팔꿈치로 민주를 막는 종호
당황하는 민주

	종호 – 인간은 용감하지

민주 왼손으로 주먹을 막지만 이마저도 저지 당한다.
	
	민주 –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?
	종호 – 좋아해
	
민주 팔을 풀고 뒷걸음질 친다

	민주 – 넌 인간이고 난 로봇이야
	종호 – 그래도 좋아해

민주 입술을 문다
민주 다시 종호에게 다가가며 공격을 한다
종호에게 발차기 하며

	민주 – 거짓말 치지마!

종호 발차기를 피한다

계속되는 민주의 공격과 종호의 회피

	민주 – 식사는?
	종호 – 따로 먹어도 되
	
	민주 – 연락은?
	종호 – 내가 먼저 할게

	민주 – 애정표현은?

종호 민주의 입술을 막는다

종호 – 내가 더 사랑해
	
민주 눈길을 피하며 끄덕인다
종호 웃으며

	종호 – 오늘부터 1일이다

옷을 챙기는 종호. 종호의 발 돌아서면

	민주 – 먼저 내려가
	
다시 멀어지는 종호의 발
민주 또박또박 걷다가 발을 질질 끈다 (유주얼 서스펙츠 반대로)
민주 얼굴을 카메라가 비추면 민주 상기된 얼굴로

민주 nar 엄마 나 드디어 찾은 거 같아!

민주가 보이지 않을 벽에 등지고 있는 종호
종호 귀에다 손을 데며

	종호 – 타겟 확보성공. 미션 클리어

끝
